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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작품을 지원하는 충북도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에 극단 

청년극장과 극단 늘품, 극단 시민극장, 극단 새벽, (사)예술공장 두레 등 5개 단체가 선정

됐다. 

 

23일 극단 청년극장에 따르면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천 공연예술분야 전문가 4명(연

극 1, 무용 1, 음악 1, 전통예술 1)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행정 관계자, 충북예총회장, 

충북민예총지회장 등 7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 심사한 결과 이들 5개 단체를 집중육성사

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극단 청년극장과 극단 늘품은 올해부터 3년 동안 해마다 5천만 원씩 모두 1억5

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된 사업비는 해마다 2편(15일 이상 공연) 이상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3년 동안 2편 

이상의 창작 초연 작품을 공연하는데 쓰인다. 

 

극단 시민극장과 극단 새벽, (사)예술공장 두레도 창작 초연작품 등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극단 늘품은 또 문화예술위원회(중앙문예진흥기금)가 선정한 '2009찾아가는 문화순회사

 

- 극단 늘품이 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한 '2009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에서 선보
일 작품 '보고 싶습니다'의 한 장면. 



업'에 선정돼 충북을 비롯한 충남, 경기, 인천, 광주, 경기 등 전국 10개 지역 11개 군부대

를 찾아가 순회공연을 펼친다. 

 

늘품은 이번 공연에 모두 4천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고지순한 여자와 주먹을 쓰

지만 순정파인 남자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그린 연극 

'보고싶습니다'를 공연한다. 

 

공연은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진행된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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